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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 점검
- 민생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촉구
- 오피넷을 통해 위법행위 주유소 공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로 가격 안정화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1. 9.(목) 

오후, 서울에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불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내림세를 

보이나, 국민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 가격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국제유가($/B, 브렌트유) : (‘23. 7월) 80.2 → (8월) 85.1 → (9월) 92.6 → (10월) 88.7 → (11. 7.) 81.6
국내 휘발유 가격(원/ℓ) : (10. 1주) 1,796 → (2주) 1,788 → (3주) 1,775 → (4주) 1,764 → (11. 1주) 1,746

  ** 유류세 인하 폭(원/L, ‘23. 1. 1.~) : (휘발유) 820 → 615(△25%), (경유) 581 → 369(△37%) 등

  정부는 국민의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범부처 석유 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10. 14.)을 

통해 내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어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2만 원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도 지원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정부는 

석유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http://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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